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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철도역사 안내표지는 이용자에게 방향과 행동을 돕는 정보 장치로서 철도역사의 대형화와 

복합화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철도역사 이용자들이 안내표지를 인지하는 행동 유

형(행태)을 분석함으로써 안내표지 디자인과 배치에 기초 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설문조사와 

아이트래킹 실험의 결과 철도역사 이용자들은 보행하면서 시야 범위내에서 확인할 수 달대안내표

지과 벽부안내표지를 우선적으로 찾아보며, 바닥안내표지는 보조적으로 이용한다. 안내표지 이용

행태를 고려하여, 철도역사의 안내체계는 달대안내표지와 벽부안내표지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바

람직하며, 일관되고 통일된 정보표현과 배치 원칙을 적용하여 이용자에게 동일한 정보 이용 행태

를 유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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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철도역사의 이용자들은 주변의 제공된 여러 유

형의 외부 신호를 감지하고, 이를 해석하여 행

동으로 실행한다. 철 역사의 안내표지는 시설과 

공간 이용을 돕는 중요한 정보 장치로서 안내표

지의 위치와 내용에 따라 이용자의 행동 패턴이 

달라진다. 근래 철도역사들은 대형화, 복합화, 

지하화 되는 추세로 철도역사내의 시설, 공간, 

서비스들을 이용자들이 쉽게 찾도록 돕는 안내

표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철도 운영사마다 독자적인 디자인 가이드라인

에 의거하여 안내표지가 제작/설치됨으로, 역에 

따라 상이한 디자인의 안내표지가 있어 이용자

의 혼선과 불편을 초래하기도 한다. 안내표지 

디자인에 앞서 확인해야 할 것이 이용자들이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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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역사 안에서 어떻게 정보를 찾고 대응하는지

에 대한 행태 관찰과 분석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이용자들이 철도역사에 설치된 안내표지

들을 어떻게 인지하고, 행동하는지를 조사하여 

이용자 중심의 철도역사 안내표지 디자인 지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본 론

2.1. 인지 행태(Cognitive Behavior)

인간은 주어진 물리적 환경(physical setting)

을 인지하고, 이에 대응하는 최적의 필요한 행

동을 취한다. 행태(行態, behavior)는 특정된 

환경 조건에서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행동 패턴을 지칭한다. 일례로 의자의 형태와 

구조에 따라 사람들의 앉는 자세가 달라지듯이, 

주어진 공간, 시설, 정보에 따라 사람들의 행동 

패턴(행태)는 달라지게 된다. 

인간의 행태는 주어진 조건과 더불어 이전에 

누적된 경험, 즉 사회∙문화적 상황에 따라 결정

되기도 한다. 도시 교통에 익숙한 사람들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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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의 상황이 아니어도 붉은 색은 정지, 녹색은 

진행으로 인지하고 행동하게 된다.   

2.2. 철도역사 안내표지 이용자 설문조사 

철도역사 안내표지의 이용자 인지 행태 분석은 

이용자가 밀도 높고, 여러 철도와 지하철의 환

승이 되고 다양한 국적의 이용자가 있는 서울역 

지하환승 구간을 대상으로 하였다. 지하 역사에

서 보편적으로 설치되는 달대안내표지, 벽면(기

둥)부착 안내표지, 바닥안내표지 (고정식/조명

식) 등 4종을 대상으로 하였다. 내국인 168명, 

외국인 53명 총 221명의 대상의 설문조사 결과, 

이용자들이 철도역사에서 길을 찾을 때 계속해

서 이용하는 안내표지 유형은 달대안내표지, 벽

면부착 안내표지, 고정식 바닥안내표지 순으로 

조사되었다.(표 1) 철도역사 이용자의 대다수는 

방향과 서비스를 찾을 때 우선적으로 달대안내

표지, 다음으로 벽면안내표지를 찾아보며, 이들

이 없을 때 바닥안내표지와 같은 보조적인 안내

표지를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철도

역사 이용자들이 보행중이거나 서있는 상태에서 

안내표지를 이용하기 때문에, 진행방향에서 시

야범위 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안내표지들을 우

선적으로 찾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달대안
내표지 

벽부안내
표지

고정식
바닥표지

조명식
바닥표지

계속 이용 77.4% 62.3% 37.7% 18.9%

가끔 이용 20.8% 22.6% 37.7% 26.4%

모르겠음 1.9% 7.5% 7.5% 18.9%

거의 안봄 0 3.8% 17.0% 32.1%

전혀 안봄 0 3.8% 0 3.8%

 

(표 1) 철도역사 안내표지 이용률

2.3. 아이트래킹 실험을 통한 이용자 행태 연구

응답자의 실제 행동을 확인할 수 없다는 설문

조사의 단점을 극복하고, 실제 환경에서 이용자 

행동 패턴을 조사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이용

자의 시선을 실시간으로 추적, 기록하는 아이트

래킹(eye-tracking) 기술을 활용한 이용자 실험

을 수행하였다. 서울역-공항철도 환승 철도역사 

실내에서 1/50초의 간격으로 주어진 방향을 찾

는 피실험자의 눈동자 위치를 기록하였다. 

 (그림 1) 서울역 안내표지의 피실험자 시선 기록

실험 결과에서 이용자의 시선이 머무르는 지점

이 색으로 표시되며, 시선의 체류시간이 길수록 

붉은 색으로 표시된다.(그림1) 피실험자의 시선

은 달대안내표지에 집중되며, 바닥안내표지의 

이용 빈도는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3. 결 론

철도역사 이용자들은 이용자의 행태는 주어진 

물리적 환경 조건과 더불어 유사한 환경에서의 

이전 경험으로 만들어진다. 인간이 색채까지 확

인가능한 시야범위는 좌우로 각 35도, 상하로는 

3~5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보행중인 이용자는 

보행 방향의 전방을 주시하면서 시야범위 안에

서 정보를 검색하려는 행태를 보여준다. 우리나

라 도시지하철의 안내체계가 달대표지 중심으로 

된 것도 안내표지 인지행태에 영향을 미친 것으

로 보인다. 역에 관계없이 동일한 정보인지 행

태를 유도하기 위해 달대안내표지와 벽부안내표

지 중심의 안내체계를 바람직하며, 동일한 정보

경험을 위해 정보표기와 배치의 일관성과 통일

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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